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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관계 네트워크와 토픽모델로 파악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매체상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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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생으로 매체상담 수요가 급증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지

만, 국내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 매체상담 연구 동향을 살펴 국

내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출간된 매체상담 영어논문(N=226)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심리 분야에 비교적 낯선 두 가지 양적 기법, 즉 논문 간 인용관계를 통해 연구의 

계보를 파악하는 인용 네트워크 분석(Citation network analysis)과 인용관계가 있는 논문 115편의 초록 텍스트

를 대상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

과, 영어논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국외 문헌은 매체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66.3%), 교도시설 등 특수한 

상황(13.8%), 실제 매체상담 참여 경험(12.4%), 매체상담 윤리를 비롯한 현장 지침(7.5%)이라는 네 가지 주

요 영역을 통해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현상을 탐색하는 초기 연구와 매체상담의 특성을 활용한 실질적 연

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적 문헌개관 기법을 소개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해외 연구 동향을 토대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매체상담, 비대면 상담, 인용 네트워크,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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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였으며 2023년 5월에 해제되

기까지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인의 심리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과 초기 성인(Gotlib et al., 2023), 지지체

계가 취약한 노인(Su et al., 2023), 신체 기저질

환이 있는 사람(Garcia-Lara et al., 2022)이 심리

적 부담을 겪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자원 부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외

상 후 스트레스, 중독, 불규칙한 수면 및 식사 

문제 등 공존 증상이 발생했다(Lewis et al., 

2022). 건강한 사람들도 불안과 우울 등 다양

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Zhu et al., 202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심리서비스

(이하 “매체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Zangani et al., 2022). 코로나 이전에도 매체상

담은 존재했으나 대면 활동이 제한되며 유용

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Appleton et al., 

2021). 코로나 이전 매체상담은 주로 인지행동

치료 중심의 구조화된 개입, 외상 후 스트레

스와 같은 특정한 정신건강 문제(Olthuis et al., 

2016), 장애 혹은 신체 질환 집단(Gournaris & 

Leigh, 2019)에 국한되었다. 매체상담의 경우, 

대면상담 상황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라포

(rapport) 형성이 어렵고 비언어적인 단서를 민

감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구조

화된 상담 기법을 중심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가 주로 적용되었다(Andersson, 2016). 이동 제

약이 있는 환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 제한

된 집단을 중심으로 매체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는 대면상담을 기본으로 간주하던 

시기였다(Backhaus et al., 2012; Hilty et al., 

2013).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매체상담은 대

면상담의 보완적 대안으로 여겨졌고, 관련 연

구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Barak et al., 

2008).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매체상담은 다양

한 심리문제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효과성 검

증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면상담과 매

체상담을 비교한 다수의 문헌개관 및 메타분

석 결과, 매체상담은 우울(A. M. Scott et al., 

2022), 불안 및 강박 증상(Krzyzaniak et al., 

2024), 중독, 섭식장애(Greenwood et al., 2022) 

등 다양한 문제에서 대면상담과 동등한 효과

를 보였으며, 내담자 만족도 역시 높았다.

기술 발전 또한 매체상담 확산에 기여하였

다. 초기 채팅, 전화, 화상통화 방식에서 발

전해, 가상 및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익명성

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도 등장하였다(Riva, 

2022). 공공서비스 보급 확대로 다양한 계층이 

매체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매체상담

은 대면상담의 보조수단을 넘어 독립적인 상

담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Torous et al., 2020). 

영어권을 중심으로 국외에서는 효과성 비교 

연구를 넘어, 매체상담의 고유한 장점을 이해

하고 이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

향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

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집단에서 

매체상담은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복리와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제

시되었다(Gangamma et al., 2022). 또한 광장공

포 내담자에게 매체상담은 안전감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Swartz, 2021), 섭식장애 내담

자와 영상통화로 식사하는 등 창의적 접근도 

나타났다(Aafjes-van Doorn et al., 2024). 다만 집

단상담에서는 대면 방식이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Montagne et al., 2025). 참여자들

이 서로의 감정에 조율(attune)되어 유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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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것이 상담의 핵심 기제일 때는 매체

상담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근에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hybrid)”방식도 확산되고 있다(Aafjes-van Doorn 

et al., 2024).

국내 연구 역시 국외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

다. 김효정 등(2023)이 코로나 발생 전후 매체

상담 관련 인터넷 게시글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매체

상담에 대한 논의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현

상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면담 기반 질적 연구

가 특히 활발했으며, 상담자의 관점에서 수행

된 연구(예, 고성원, 권경인, 2021)와 내담자 

경험을 다룬 연구(예, 김은하 등, 2021)를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 기법으로 종

합한 결과, 몇 가지 주요 의견이 도출되었다. 

질적 메타요약은 질적 연구에 포함된 진술문

들을 추출한 뒤 특정 진술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비율(빈도 효과)과 개별 연

구에서 도출된 진술 수가 전체 자료에서 차지

하는 비율(강도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핵심적

인 연구결과와 영향력 있는 연구를 식별하는 

방법이다(Sandelowski et al., 2006). 이 방법을 

적용한 이윤희와 김지연(2025)의 분석에 따르

면, 국내 상담자들의 매체상담 경험(19편의 연

구를 종합)에서 거의 모든 연구가 ‘깊이 있는 

관계 경험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보고했으

며, 매체상담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

면서도, 매체 특화 상담기술에 대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담자 경

험을 종합한 김지연 등(2025)의 연구(21편 분

석)에서는 매체상담을 통해 자기이해가 향상

되었다는 긍정적 경험이 보고되는 한편, 상담

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대면상담에 비해 소극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진술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록 소수이지만 미술치료(최아린 

등, 2021)와 집단상담(이혜은 등, 2021) 같은 

특정 상담 접근방법을 매체상담에 적용한 연

구가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공학자 주

도로 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을 상담에 접

목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윤석주, 임상호, 

2025). 요약하면, 국내 상담 장면에서도 매체

상담의 필요성이 점차 수용되고 연구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매체상담 연구는 상담

자와 내담자의 주관적 참여 경험을 탐색한 질

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부 주제의 다

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구 

협조가 비교적 용이한 대학생 내담자에 표집

이 편중되었고,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매체상담 연구는 매우 드

물었다(김은하 등, 2021). 질적인 접근은 새로

운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유용하지

만,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기 쉬우며

(Levitt et al., 2018), 분석 범위가 제한되어 전

체 연구 경향이나 구조를 조망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3). 최근 심리

학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대규모 텍스트 인용 정보를 자동

으로 처리하는 컴퓨터 기반 양적 기법이 주목

받고 있으며(Blei et al, 2003), 이는 연구자의 

해석 편향을 줄이고 연구 영역 전반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Griffiths & Steyvers,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양적 분석기법

을 활용하여 매체상담을 주제로 최근 출간된 

영어논문을 요약하고, 매체상담 문헌 내부에

서 어떤 하위주제가 발전해 독립적인 연구 영

역을 형성해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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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의 계보와 문헌이 성숙해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네트워크 분석(Citation 

Network Analysis [CNA])’을 적용하여, 코로나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진 매체상담 연구 흐

름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NA 

결과에서 도출된 연구 갈래의 초록 텍스트

(text)를 대상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 

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을 실시하여 각 연구 영역의 구체적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국외 매체상담 연구의 하위 영역을 도출

하고 이를 국내의 심리학 연구 현황과 비교함

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주

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CNA와 LDA 토픽모델링은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지만, 문헌정보

학과 전산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컴퓨터 기반 분석기법이다. 

질적 메타요약을 포함한 기존 심리학 분야의 

질적 분석방법들은 사람이 자료를 검수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분류,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성과 연구자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김봉환 등, 2012). 반면, 

본 연구는 컴퓨터기반의 인용 관계 연산과 확

률추론을 통해 분석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박희준, 권경인, 2025). 다만 CNA 

기법은 인용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 갈래의 

주제를 추론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토픽모

델링은 자료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기법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리학 연구주제

에 컴퓨터 분석기법을 적용한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y study)로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매체상담 문헌을 고찰함과 동시에 CNA로 시

작해 토픽모델링으로 이어지는 분석 절차를 

심리학 분야에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방  법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과학기술(SCIE) 및 사회과학 분

야 인용 색인(SSCI) 학술지의 출간논문을 포함

한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Web of Science(Wo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했다. 구체적으로, 코

로나 PHEIC 상태가 선언된 2020년 1월부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인 2025년 3월까

지, 매체상담을 뜻하는 대표적인 영어 명칭

인 “telepsychology”, “telepsychotherapy” 또는 

“distance counseling” 중 하나라도 논문의 제목, 

주요어 또는 초록에 포함한 자료를 검색했다. 

이외에도 ‘telemental health’, ‘digitally mediated 

psychotherapy’와 같은 용어가 있으나, 미국심리

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4)가 

상담윤리 지침 등에서 사용하는 대표 명칭인 

‘telepsychology’와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에서 가장 많은 수의 관련 논문을 포괄하는 

‘telepsychotherapy’ 및 ‘distance counseling’을 주요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영어권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뿐 아니라, 영어

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연구자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라도 영어로 출간

된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혼

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문 전체에서 분석 대

상을 “영어논문”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이

로써 검색된 754편의 논문 중 독일어(n=6)와 

스페인어(n=1) 논문을 제외하고, 영어논문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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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정보를 WoS가 지원하는 내려받기 기능

을 이용해 수집했다. 논문 정보에는 제목, 출

간연도, 저자명, 초록, 주요어, 학술지명, 학술 

분야 분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연구주제에 적격한 자료만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수 과정을 거쳤다. 첫째, 

WoS가 부여한 학술 분야 분류를 검토하여 심

리학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분야에서 출간된 

논문들(예, 정형외과학, 치의학)을 제거했다(남

은 n=537). 둘째, 학술 분야 분류 또는 학술지 

이름에 심리학 관련임을 알 수 있는 “psych”

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검색어를 포함할 뿐 연구주제가 

매체상담에 대한 것이 아닌 논문들(예, “The 

experience of closeness and distance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of patients with differe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 exploration of 

prototypical cases”)을 제거했다. 검수 결과, 총 

226편의 논문 정보를 연구자료로 확정했다. 

연구자료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와 직접 관련

된 분야로서 상담 및 임상, 정신의학 및 재활

(Rehabilitation), 직접적으로 상담 관련은 아니지

만, 연관 논문을 출간할 수 있는 상담 일반

(Psychology, general) 및 응용(Psychology, applied)

과 발달, 사회, 교육 심리 등, 그리고 심리 분

야는 아니지만, 심리서비스와 관련 있는 건강 

정책과 서비스(Health policy and services), 인류

학, 간호학 등에서 출간된 논문들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CNA 인용 관계 네트워크 분석

코로나 발생과 함께 출간 편수가 급증한 매

체상담 연구가 인용을 이어가며 어떤 연구 갈

래를 형성하고 있는지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CNA를 실시했다. CNA는 Garfield 등

(1964)이 제안한 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다가(Alvarez-Peregrina et al., 2021), 인용

을 통한 경험적(empirical) 근거를 중시하는 사

회과학 분야에 활용도가 있어 비교적 최근 심

리학과 교육학 등에 적용되고 있다(예, Hamidi 

et al., 2024). 본 연구에서는 CitNetExplorer 1.0.0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CNA를 진행했다 . 

CitNetExplorer는 문헌 간 직접 인용 관계를 계

산할 뿐 아니라, 하나의 논문이 참고문헌 목

록에 포함한 전체 인용 논문의 수 대비 특정 

논문의 연관성을 고려해 연관성이 짙은 논문

들을 군집화(clustering)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Van Eck & Waltman, 2014). 군집화 방식에 대

한 수학적인 설명은 Van Eck와 Waltman(2014)

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료를 얼마나 세밀하게 군집화할지는 

해상도(resolution)로 결정하며, 해상도 값이 높

을수록 많은 군집이 형성된다. 연구자료의 크

기와 속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군집이 형성

되면, 각 군집에 속한 논문의 수가 적어서 문

헌 내의 의미 있는 연구 갈래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군집이 지나치게 적게 형성되면, 하나

의 군집에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특징을 알아

볼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해상도에 대한 절대

적인 기준은 없으며 연구자료의 크기를 고려

하여 다양하게 군집화를 시도해보고 해석 가

능성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예, Parent et al., 

2021)에서 설정한 범위를 참고하여 해상도 값

을 0.75부터 0.1씩 상향하며 2까지 검토했다. 

값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수, 각 군집에 포함

된 논문의 수, 그리고 군집별 특징이 알기 쉽

게 드러나는지 비교해본 결과, 연구자 3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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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심리학 박사 1인,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 2인)이 만장일치로 해상도 

0.75를 최적의 상태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해상도 0.75일 때 세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0.85~0.95까지는 군집 수의 변화가 없었다. 해

상도 1에서는 네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는데, 

네 번째 군집에 포함된 논문 대다수가 1~3번

째 군집에 속한 것이어서 독립적인 연구 갈래

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해상도 1.1에서는 다섯 

번째 군집이 형성되었으나 기존 군집에 속했

던 논문들이 나뉘며 군집의 특징이 불분명해

졌다. 이후 해상도 2까지는 더 이상 군집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게 각 군집에 포함된 논

문의 수가 적어지고 해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LDA 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모델링 분석

CNA로 도출한 군집 세 개에 포함되어 인용

관계가 이어진 논문 115편의 초록을 LDA 토

픽모델링 분석했다. 군집에 속하지 않은 논문

들은 인용관계가 없어 연구 갈래로 수렴하지 

않으므로 제거했다. 토픽모델링의 전제는 특

정 현상이나 개념(본 연구에서는 매체상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작성한 자연스러운 글(자

연어) 속에는 전체를 대변하는 몇 가지 핵

심적인 주제/토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lei, 

2012; Blei et al., 2003). 예를 들어, 누군가 코

로나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글

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글에 담고 싶은 한 가

지 이상의 토픽을 염두하고, 그러한 토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 글을 완

성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글이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들을 토픽으로 지닌 글과 체제에 동의하는 

토픽들을 지닌 글, 즉 적어도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불만스러운 입장에서는 대인관

계의 어려움, 학업의 질 저하 등이 토픽이 될 

수 있고,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정부를 향한 신뢰 등이 토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픽마다 키워드 

단어들이 존재할 텐데, 가령 대인관계 어려움 

토픽에 대해서는 친구, 대화, 소통, 외로움 같

은 단어가 자주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LDA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글쓰기 과정을 역으로 추

론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LDA 방식

은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를 사전 

확률분포로 가정하고,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을 이용해 사후 확률분포로서 문서별

(본 연구에서는 논문 초록별) 토픽분포와 토픽

별 단어분포를 계산한다(Blei et al., 2003). 처음

에는 사후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

료 내 모든 단어에 토픽을 무선 할당해 임의

의 사전분포를 만들고, 단어를 하나씩 빼내며 

사후분포를 다시 계산한다. 이 과정을 모든 

단어에 수행하면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1회에 해당한다. LDA는 사후분포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보통 깁스 샘플링을 1천 

번 이상 반복해 토픽모델을 선출한다. 세부적

인 수식은 Blei 등(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3.12.7 환경에서 LDA 토

픽모델링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

과 같다.

텍스트 전처리

자연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서술한 

글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

는 전처리(pre-processing)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문단 단위로 작성된 논문초록을 띄어

쓰기 기준으로 나누는 토큰화(tokenization),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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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미, 접사 등 형식적인 구성요소를 제거

하고 모든 단어를 기본형으로 바꾼 뒤 품사대

로 분류하는 레마화(lemmatization)를 진행하고, 

연구주제 또는 자료의 특성상 자주 쓰였을 뿐 

토픽모델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불

용어(stopwords) 처리하여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 Gensim 라이브러리

(https://radimrehurek.com/gensim/)에 포함된 simple 

preprocess 기능을 사용해 토큰화와 레마화를 

진행했다. 그 후 Natural Language Toolkit 

(NLTK) 패키지(https://www.nltk.org/)에 포함된 

기본 영어 불용어 목록에 본 연구자료의 특성

에 맞게 선정한 불용어들을 추가해 제거했다. 

추가 제거한 불용어는 연구주제여서 어느 논

문초록에나 높은 빈도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telepsychology”, “telepsychotherapy”, “psychology” 

등과 논문초록의 형식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introduction”, “background”, “procedure”, “method” 

등이다. 이처럼 불용어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

든 토픽의 상위 키워드를 차지해서 정작 토

픽의 특징을 반영하는 키워드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토픽모델링 전에 제거해주어야 

한다.

토픽모델링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상담 문헌 안에서 형

성되고 있는 연구 영역, 즉 주제 분야를 파악

하는 것이므로, 레마화 과정에서 명사로 분류

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진

행했다. 최적의 토픽모델을 결정할 때는 양적 

지표로서 혼란도(perplexity)와 응집도(coherence)

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대영

과 이현숙(2021)의 제안에 따라 응집도를 주축

으로 평가했다. 응집도가 높은 토픽모델일

수록 토픽에 속한 키워드들이 의미론적으로

(semantic) 일관적이어서 토픽 명칭을 부여하기 

쉽고 해석이 용이하다. 응집도는 0~1의 범위

를 가지며, 본 연구처럼 자료 크기가 작은 경

우 0.3 이상이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다. 

Gensim 라이브러리의 CoherenceModel 기능을 

이용해 최소 단위인 토픽 두 개부터 10개까지 

응집도를 비교한 결과, 네 개의 토픽을 결성

할 때 응집도가 0.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토픽 

개수를 4개로 고정하고 LdaModel 기능으로 토

픽모델을 산출했다. 끝으로, Matplotlib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https://matplotlib.org/)를 이용

해 토픽모델을 시각화하고 토픽별로 상위 30

개의 키워드를 표시했다. 토픽 명칭은 토픽별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를 지닌 원자료 초록들, 

그리고 국외 매체상담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Poletti et al., 2021; Tajan et al., 2023)를 검

토하여 연구자 간 합의로 결정했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래 매체상담

을 주제로 출간된 영어논문의 인용관계와 토

픽을 분석했다. 3월까지 수집한 2025년 출간물

(n=3) 제외, 최종적으로 토픽모델링에 포함한 

연구 115편의 연평균 출간 편수는 22편이었고

(SD=5.13), 2021년에 가장 많은 30편의 매체상

담 연구가 출간되었다. 

인용 네트워크

CNA 결과, 연구 갈래를 나타내는 세 개의 

군집이 그림 1과 같이 형성되었다. 원형의 노

드(node)는 각 논문을 나타내며 제1저자의 성

(姓)과 함께 제시된다. 군집이 서로 겹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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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체상담 연구 갈래

은 해당 논문 간 개념적 상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장 상단에 위치한 논문이 2020년 

자료, 하단이 최신자료에 해당한다(Parent et 

al., 2021). 2025년 출간논문(n=3)은 인용관계가 

없어 그림 1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림 1의 중앙에 가장 밝은 회색 노드로 표

시된 군집 1에는 총 60편의 논문이 포함되었

고, 논문 제목과 주요어로 추측컨대 매체상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저변을 마련하는 연구

로 구성되었다. 표 1에 군집별 피인용 수 상

위 다섯 편의 논문 정보를 제시했다. 코로나 

발생과 함께 매체상담 수요가 급증한 현상을 

이해하고, 매체상담 제공 주체인 상담자의 반

응과 수용도(acceptance)를 조사해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Lin et al., 2021; Pierce et al., 2020). 

이와 함께 매체상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척도(예, Teletherapy intervention scale, Békés et 

al., 2023), 대면상담과 비교한 매체상담의 효과

를 소개하며(Lin et al., 2022), 매체상담의 유용

성을 전파하고 관련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노

력이 엿보였다.

이어서 그림 1 우측에 짙은 회색 노드로 형

성된 군집 2에는 총 30편의 논문이 포함되었

고, 매체상담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연구 갈래의 중심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 요인에 해당하는 작업 동맹, 버텨주는

(holding) 상담 환경과 분위기에 연구자들의 관

심이 몰렸다(Simpson et al., 2021). 이러한 맥락

에서 군집 2에는 내담자의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상담자 반응에 관심이 있었

던 군집 1보다 두드러졌다(예, Werbart et al., 

2022). 매체상담에 작업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Horvath & Greenberg, 1989)를 

실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것(Ribeiro 

et al., 2021) 또한 매체상담 관계에 대한 관심

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1 좌측에 중간 밝기의 회

색 노드로 형성된 군집 3에는 총 25편의 논문

이 포함되었고, 매체상담 수퍼비전을 비롯한 

상담자 교육과 훈련/수련 관련 연구가 갈래를 

이룬 듯 보인다. 아울러, 매체상담자를 위한 

실무 지침(Haydon et al., 2021)과 유의사항

(Lustgarten et al., 2020)도 포함되어, 군집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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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순위 논문 제목 학술지 인용수

1

1
The COVID-19 telepsychology revolution: A national study of 

pandemic-based changes in US mental health care delivery
American Psychologist 24

2
Demographic, organizational, and clinical practice predictors of US 

psychologists’ use of tele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1

3

Zoom-in to zone-out: Therapists report less therapeutic skill in 

telepsychology versus face-to-face therap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chotherapy 11

4

Rapid telepsychology deploy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pecial issue commentary and lessons from primary care psychology 

train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5
The efficacy of synchronous teletherapy versus in-person therapy: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8

2

1 Videotherapy and therapeutic alliance in the age of COVID‐19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

2

Videoconferencing Psychotherapy for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Outcome and Treatment Processes From a Non-randomized 

Non-inferiority Trial

Frontiers in Psychology 5

3
Psychotherapy During COVID-19: How the Clinical Practice of Italian 

Psychotherapists Changed During the Pandemic
Frontiers in Psychology 4

4
Telehealth mental health services during COVID-19: summary of 

evidence and clinical practice
Australasian Psychiatry 3

5
“‘Ninja’levels of focus”: Therapeutic holding environments and the 

affective atmospheres of telepsycholog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motion, Space and Society 3

3

1
Health Service Psychology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Time of 

COVID-19: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erican Psychologist 5

2
Practical guidance on the use of the MMPI instruments in remote 

psychological testing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

3
Inter Organizational Practice Committee Recommendations/Guidance for 

Teleneuropsychology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3

4

Equivalence of remote, digital administration and traditional, in-person 

administration of 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fifth 

edition (WISC-V)

Psychological Assessment 2

5
A detailed analysis of ethical considerations for three specific models of 

teleneuropsychology during an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Clinical Neuropsychologist 2

표 1. CNA 군집별 피인용 수 상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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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연구 갈래의 초점 논문 수 토픽 

1
매체상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저변 마련 
60

토픽 1.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

토픽 3. 매체상담의 실제 

2
매체상담 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
30

토픽 1.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

토픽 4. 매체상담 역량 훈련 및 지침

3
매체 상담자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정보
25

토픽 2. 특수한 매체상담 장면 및 대상에 대한 고려 

토픽 4. 매체상담 역량 훈련 및 지침

표 2. CNA 군집과 토픽 간 관계

가 학술적인 연구 갈래라면, 군집 3은 현장에

서 직접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격의 연

구 갈래로 예상된다.

토픽모델

CNA 군집의 주제는 논문 제목과 주요어로 

추측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연구 갈래를 이

룬 논문 총 115편의 초록 텍스트를 LDA 토픽

모델링 분석하여 어떤 연구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지 드러냈다. 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개의 

토픽이 어느 CNA 군집(연구 갈래)에서 나타난 

것인지 표 2에 정리하였다. 토픽모델에서 가

장 큰 지분률(topic proportion estimate, %)을 차

지한 첫 번째 토픽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66.3%)은 그림 2로 시각화되었다. 토픽 

지분률은 연구자료 전체에서 해당 토픽을 설

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하고, 지분률이 높을수록 지배적인 토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우측 수평 막대도표에는 

토픽 1을 구성하는 키워드 30개가 빈도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키워드별 배경의 연한 회색 

막대는 연구자료 전체에서 해당 키워드가 발

견된 횟수(overall keyword frequency)이고, 짙

은 막대는 해당 키워드가 특별히 토픽 1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추론한 횟수

(estimated keyword frequency within Topic 1)이다.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4위 키워드 

“(코로나) 팬데믹(pandemic)”보다 토픽 1에 집중

된 5위 키워드 “요인(factor)”이 토픽 1에 더 의

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픽모델은 전체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픽 1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은 코로

나 팬데믹 재난 상황(pandemic, crisis)이 펼쳐지

며 보고된 매체상담의 접근 장벽과 적응의 고

충을 담고 있고(delivery, access, barrier, challenge, 

perception), CNA 군집 1, 2와 관련되었다. 토픽 

1의 키워드 다수를 포함한 원자료 초록 64편

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한 탐색적인 성격의 설문연구(survey)가 주를 

이뤘고, 과반(44편, 68.75%)이 상담자 또는 임

상가의 입장에서 진행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심리적인 장벽에는 상담 관계에 대한 걱정이

(care, relationship, alliance), 실질적인 장벽에는 

매체상담 도구와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적응시

간 부족이 주를 차지했다(training, modality). 

이어서 토픽 2~4의 정보는 표 3에 요약적

으로 제시했다. 키워드는 빈도순 상위 10개를 

제시하되 둘 이상의 토픽에 중복된 경우에는 

특정 토픽을 위해 쓰였다고 추론된 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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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 토픽 시각화 결과

번호 토픽 지분률 키워드

1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근성
66.3%

Patient, treatment, experience, pandemic, factor, client, 

outcome, face, care, relationship

2
특수한 매체상담 장면

및 대상에 대한 고려
13.8%

Issue, setting, evidence, justice, survey, professional, 

acceptance, condition, accessibility, design, 

3 매체상담의 실제 12.4%
Student, field, training, population, theme, worker, phone, 

project, model, focus

4 매체상담 역량 훈련 및 지침 7.5%
Guideline, score, evaluation, review, provision, test, veteran, 

support, literature, personality

주. 지분률은 연구자료 전체에서 특정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표 3. 매체상담 문헌 토픽모델

은 쪽으로 편입했다. 가령 키워드 “barrier”, 

“care”, “pandemic”은 토픽 1과 2 둘 다에 해당

되지만, 토픽 1을 위해 사용된 비율이 더 크

므로 토픽 1에 제시했다. 토픽별 키워드 30개

를 모두 포함한 시각화 결과는 부록에 첨부

했다.

토픽 2

‘특수한 매체상담 장면 및 대상에 대한 

고려’는 일반적인 치료장면이 아닌 특수한 

장면에 매체상담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담고 있다(issue, setting, condition, 

implementation). 이러한 내용은 CNA 군집 3과 

관련이 있고 논문 제목과 주요어에서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토픽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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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영역을 드러냈다.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토픽 2 관련 연구들은 교도시설의 범

죄자 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출소자

(Kirschstein et al., 2023), 암 환자(Schuster et al., 

2024) 등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토픽 2의 키워드 “model”과 

“design”은 이론모형이나 연구 디자인을 뜻하

는 것이 아닌, 매체상담 방식으로서 모델(대면, 

매체, 하이브리드 모델, T. M. Scott et al., 

2022)과 특수 장면에 알맞게 매체상담 제공 

체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feasibility, appropriateness, integration). 토픽 2를 

다룬 연구는 다양한 집단의 매체상담 서비스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있었다(future, innovation, direction).

토픽 3

‘매체상담의 실제’는 매체상담 실무자와 수

련생의 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student, field, training, worker, perspective). 

질적 논문 대부분은 CNA 군집 1에 속했고, 

논문 제목에 연구방법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가 많아 다른 방식의 연구와 구별되지 않다가 

토픽모델에 포착되었다. 특정 프로젝트에 등

록한 상담자/수련생 등 연구 관심에 맞는 대

상을 목적 표집하여 면담하는 방식이 가장 흔

했고(Harel & Keisari, 2023), 개방형 설문을 

사용한 경우(Gheorghe et al., 2024)도 있었다

(phone, project, focus, interview). 질적 연구 결

과 밝혀진 테마(theme)로는 매체상담 및 기

술에 대한 태도(attitude, obstacle, technology, 

advantage), 상담자로서 역할(role, session, 

communication) 및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고민(privacy)이 있었다.

토픽 4

‘매체상담 역량 훈련 및 지침’은 현장의 상

담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조언과 유의점을 담

고 있고(guideline, provision, clinic, administration), 

CNA 군집 2, 3과 관련되었다. 비대면으로 상

담 기술을 구사하고 매체를 다루는 역량을 강

화하여 상담자가 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training, competency, modality, 

technology, competence), 매체상담의 과정과 성

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와 방법(예, Bell 

et al., 2020)을 제안하고 있다(score, evaluation, 

test, rate, measure, change). 효과적인 매체상담

을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의 상황과 성격적 특

성에 맞게 치료를 개인화하는 내용(McClellan 

et al., 2022)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veteran, 

client, difference, personality, sample). 이는 윤리

적으로 내담자의 복리 증진을 최대한 실현하

기 위함이며, 같은 일환에서 내담자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다루었다(support, safety, privacy, information, 

benefit).

논  의

본 연구는 매체상담이라는 주제를 대상으

로, 심리학 연구에 상대적으로 생소한 컴퓨터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외 연구 동향을 

탐색한 학제간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인용 네

트워크 분석(CNA) 기법을 통해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연구 간 인용 구조와 계보를 확인하

고, 토픽모델링(LDA)을 통해 해당 연구의 세부 

주제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연구 현황을 체계

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으

로 연구자 해석에 크게 의존하던 질적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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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질적 분석의 경우 분

석자 훈련, 이중 평가, 일치도 산출[예, Cohen

의 kappa 값 또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통해 주관성과 

연구자 효과를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

나(김지민, 2021; 이기세 등, 2025). 여전히 평

가자들의 피로도와 주제에 관한 지식의 편차

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DeCino et al.,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의 인용 관계를 수

량화하고, 초록 텍스트를 기반으로 토픽을 추

출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논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국

외 매체상담 연구는 1) 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와 접근성, 2) 특수 집단과 특수 상황에서의 

매체상담 적용, 3) 매체상담 현장의 실제 경험, 

4) 매체상담 역량 훈련과 지침 제안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요약되었다.

첫 번째 영역(매체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접

근성)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충분한 준비 없이 매체상담을 

시행하게 된 전환기의 현상을 탐색한 연구로 

구성되었다. 코로나 초기에 수행된 연구(예, 

Pierce et al., 2020)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조

기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

며, 상담 기관과 상담자의 매체상담 준비도 

및 실행 능력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매체

상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담 

관계와 상담 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이 강조되

었다. 매체상담 수용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는 제공 주체인 상담자의 관점이 중심이 되었

고(CNA 군집 1), 상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한 연구(CNA 군집 2)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경

험을 조사하는 연구로 확장되는 흐름이 관찰

되었다. 

두 번째로,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수한 매체상담 장면 및 대상에 대한 고려)

와 상담 현장의 실제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

구(매체상담의 실제)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

하였다.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코

로나 전후 상황 비교뿐 아니라, 교정시설, 신

체 질환 치료 병행 상황 등 특수 맥락에서 매

체상담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점검하

며, 구체적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 실무 지침을 제공하

는 연구(CNA 군집 3)로 인용 관계가 이어졌

다. 한편, 질적 연구는 특정 변인 중심 접근보

다는 개별 경험과 의미에 초점을 두어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질적 연구는 비교적 빠르

고 포괄적인 설문 기반 연구(CNA 군집 1)와 

인용 관계를 주고 받으며 매체 상담 현장 이

해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체상담 관계와 내담자의 만

족도(CNA 군집 2), 특수 상황 등(CNA 군집 3)

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상담자들을 위한 실

용적․교육적인 연구 영역(매체상담 역량 훈

련 및 지침)이 형성되었다. 현장 지침을 담은 

연구들은 대체로 최근 출간된 경우가 많아 해

당 연구 영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예, 

Geraldo et al., 2024). 그러나 Rutkowska(2022)가 

5대륙의 52개 윤리강령을 분석한 결과, 단 5

개만이 매체상담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미

국심리학회(APA) 등 일부 기관만이 별도의 윤

리적 권고사항(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4)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의 

동의 획득, 자료 보관․이용 규정, 자살 위험 

등 긴급 상황에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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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립이 필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상담자․기관 운영자와 법률 전문가, 기술 개

발자가 참여하는 협력 연구가 요구된다(Shafik, 

2025).

요약하면, 국외 매체상담 문헌의 하위 연구 

영역은 매체상담 관련 쟁점(예, 접근 장벽, 상

담관계)을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 특수한 상

황과 집단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상담 현

장의 질적 탐색 연구, 그리고 매체상담 운영 

및 윤리를 위한 실무 지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매체상담 연구는 

초기 탐색 단계에서 시작해, 축적된 사례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실질적 현장 지침 제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보였다

(Stokes, 1997). 이러한 흐름과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점 이후 출간된 문헌을 감안할 때, 향

후 국외 문헌은 매체상담 전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예, Goodman et al., 2024), 특정 

집단(예, 인지기능 저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Luedke et al., 2025), 대면상담 이론모형의 

매체상담 적용 검증(예, Lobato Rincón et al., 

2025) 등, 주제를 세분화한 확인적 연구 중심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후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매체상

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김지연 등, 2025; 이윤희, 김지연, 2025), 특수 

집단 연구나 현장 지침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

었다(김영화 등, 2021). 예컨대 2016년에 이동

임은 소년수형자 교화를 위해 화상상담을 제

안하였으나, 보안, 기술, 법률적인 문제 가능

성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대다수 연구

에서 매체상담 운영 및 윤리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제언에 머물렀다. 코로나 이후 이윤희 

등(2021)은 매체상담 윤리강령 초안 마련을 위

한 예비연구를 수행했으나, 아직 확정된 지침

은 부재하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한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에서 매체 사용

과 관련된 조항은 ‘기록의 유출 가능성에 대

한 경각심과 주의 의무 및 내담자의 정보보호

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한 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질적 연구결과와 전문가 및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매체상담 지침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내담자 보호와 상담자/

수련생 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매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수퍼비

전과 매체를 이용한 수퍼비전의 특성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 관

찰된 국외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연구 

갈래 안에서 일부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더 발전이 필요

한 영역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매체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를 위한 수퍼비전에서는 토픽

모델에 나타난 것처럼, 매체상담에 대한 상담

자 자신의 심리적 장벽 해소, 매체상담 기술

을 익히고 매체상담 시 관계 형성 및 상담기

법을 구사하는 자신감 증진, 그리고 윤리적으

로 매체상담 상황에 맞는 위기대응 방편을 마

련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매체를 이용해 수

퍼비전을 할 때는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지역 경계가 사라져 활동지역이 먼 경우, 또

는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사례지도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지만,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공

유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는 아

직 국외에서도 독립된 토픽을 형성하지 않고 

발전 중인 추세이므로, 국내외에서 두루 관심

이 필요한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관계 

및 몰입 측면에서 매체상담보다 대면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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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김지연 등, 2025; 

이윤희, 김지연, 2025), 이는 관계 중심적인 한

국 문화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

학생 편의표본 위주 연구라는 표집 한계도 원

인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내담자나 농촌 

지역 거주자처럼 매체상담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편리성이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화적 특수성으로 단정하

기 전에 연구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이채린, 

김흥수, 2022)과 다문화 청소년(이미경 등, 

2022)에 대한 매체상담 지원 연구는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NA와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

한 2단계 분석 절차를 적용해 국외 매체상담 

문헌의 주요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방법은 

어떤 연구주제에서도 효율적인 문헌 개관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

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CNA 226편, LDA 

115편) 문헌 구조는 드러냈으나, 세부적 특징 

포착에는 한계가 있었다. LDA 토픽모델링에는 

인용 관계가 확인된 115편의 논문만을 사용하

였다. 이는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축적되고 발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예, Hamidi et 

al., 2024). 인용 관계를 기반으로 한 논문은 학

문적 검증과 확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연

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토픽을 도출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연구 경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절차는 분

석의 외적 타당성과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동

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었다. 이

러한 검토를 거쳐 확보한 연구자료의 질이 양

보다 결과의 신뢰성에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Berndt et al., 2015), 자료 규모가 크면 

외적 타당성과 주제 세분화가 향상될 가능성

이 높다. 향후 더 많은 매체상담 논문이 축적

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면, 더욱 세밀한 

연구 주제를 반영하는 토픽들을 도출할 수 있

고, 현재는 인용 관계가 없어 제외된 논문도 

향후에는 새로운 인용 관계를 맺으며 군집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연구를 반영하

지 못했다. 역대 매체상담 연구 전체를 반영

하려면 코로나 이전 자료도 포함해 분석하거

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 문헌을 비교하는 접근

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에서는 매체상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영어 

명칭 세 가지(telepsychology, telepsychotherapy, 

distance counseling)만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telemental health, digitally 

mediated psychotherapy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용

어를 포함하여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자료 검색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어로 출간된 논문을 중

심으로 국외 매체상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

으며, 국내 연구 경향은 상대적으로 보조적으

로 논의하였다. 이는 영어논문이 양적으로 방

대하고, 심리학 분야의 국제적 담론이 주로 

북미권 연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

을 고려한 접근이었다(Marsella, 2009). 그러나 

해외 매체상담 연구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서

는 영어논문에 한정된 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어권 

외에도, 심리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중국, 유럽 등 비영어권 논문과 국문 자료

를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론으로 비교․분석함

으로써, 한국과 주요 외국 간의 공통점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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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영어 외 외국어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해

외 연구자와의 협업을 모색하거나, 최근 고도

화된 다국어 번역 및 역번역 절차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인 문헌 분석을 수행할 

때는 논문 저자의 국적과 연구표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분류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한국인 저자가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영어논문으로 출간한 

경우, 이를 영어권 연구결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저자와 표

본의 출신국 정보를 포함한 체계적 분류 절차

가 필요하다.

넷째, 분석 자료의 단위가 논문의 초록

(abstract)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초록은 연구

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나, 방법론, 결

과, 논의 등 구체적 세부사항이 생략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토픽모델링에서 도출된 주

제는 해당 연구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Kozlowski et al., 2019). 

향후 연구에서는 논문의 전문(full text)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거나, 핵심어(keyword)와 결합

한 다차원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제 해석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CNA와 LDA 기법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CNA는 인용 연결에 기반하여 연구 

군집을 도출하므로, 인용 관행의 차이나 최신 

연구의 인용 지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 

Eck & Waltman, 2014). 또한 LDA는 통계적 확

률분포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토픽 수 

설정, 전처리 과정(불용어 처리)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Blei et al., 2003). 이러한 

분석 기법의 전제와 파라미터 선택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토픽모델링 변형 기법(예, 

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Dynamic Topic 

Modeling)을 적용하여 결과의 안정성과 타당성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질적 특성을 지닌 

연구자료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컴퓨터 기반 분석 기법을 심리학에 소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

하면, 연구자료의 수집, 검수, 요약 및 분류과

정에서 인력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 효과와 

주관성을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토픽 명칭

을 부여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치거나, LDA

의 확장 기법인 디리클레 다항 회귀(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 [DMR]) 토픽모델링을 적

용해 논문의 출간연도, 학술지 성격, 저자 성

별 등 명목변수에 따라 토픽의 구성이 어떻

게 바뀌는지 살펴본다면(Mimno & McCallum, 

2012), 학제간 연구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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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rendered remote psychological services indispensable, resulting in a marked 

increase in demand for telepsychotherapy. While research to help counselors and clients adapt proliferated, 

Korean studies remained largely qualitative. To outline future directions for the field, we analyzed 226 

English‑language telepsychotherapy articles (Jan 2020–Mar 2025), employing two quantitative approaches 

that remain relatively uncommon in psychology: citation network analysis to map research streams and 

topic modeling of the abstracts of 115 mutually citing papers. As a result, four major domains emerged: 

therapists’attitudes toward telepsychotherapy (66.3%), practice in special settings (13.8%), actual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elepsychotherapy (12.4%), and field guidelines (7.5%). It is observed that broad 

exploratory studies mapping the phenomenon and specific studies utilizing the distinctive strengths of 

telepsychotherapy were being conducted. This study contributes by introducing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d, based on international trends, suggests research topics requiring greater attention 

within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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